
구라보의 중기 계획 “뉴 스트래티지 06”으로  

데님 월 150만 야드 생산 체제로 

  구라보는 데님용 로프(rope) 염색, 제직, 가공까지 처리할 수 있는 중국의 

제조 자회사인 “구라보 주해방직(倉紡 珠海紡織ㆍ )”에 2003년에 에어젯 직기 

24대와 2004년도에 18대 도합 에어젯 직기 42대를 증설하여 90대 규모로 키

우고, 그 동안의 월 생산 130만 야드에서 2004년 전반기에 150만 야드 체제

로 보강되었다. 

구라보가 중기 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순수출 강화책인 “프로젝트 

EX”는 중기 계획 “뉴 스트래티지 06”이 끝나는 2006년까지는 섬유 수출을 

70억엔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2003년도에는 Sars의 영향과 엔고(円高)로 2002

년도의 실적 58억엔보다도 낮은 51억엔의 실적을 올렸으며, 2004년에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 EX”에서는 2004년도에 6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라보 주해”는 생산되는 데님을 전량 구라보 영업소가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50~60%는 미국으로, 나머지 40~50%는 유럽, 일본, 한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특히 쿼터가 철폐되는 것을 고려하여 중국에서 봉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고객층을 확대하며, 새로운 상품의 흐름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 대리인을 둠으로써 순수출이 판매의 약 절반을 차

지하게 될 것이며, 숙녀용 제품의 판매도 호조를 보이게 되면 단숨에 상권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라보 주해”는 도합 42대의 직기를 증설함으로써 90대 체제가 되어 2003

년 초보다도 생산 규모가 약 50% 증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술저(Sulzer) 직기 

40대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구상 중이다. ♣ 


